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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연구는 ‘종교문맹률’의 증가에 따른 현실 인식을 기반으로 대학 내 교양교육으로서의 

종교교육 실태를 분석하고, 종교교육 과제의 바람직한 모형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단일민족이라는 통념을 지녀왔던 한국사회도 이제 전형적인 다문화 다종교사회로 변화

되고 있으며 언어 문화적 배경이 다른 이주외국인들의 유입 증가와 이들을 통합시키는 데 

종교가 중요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또한,  소수자의 종교에 대한 오해와 경시는 사회통합

의 저해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며, 잠재적 사회분쟁의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다문화사회

에서 세계화와 한국화를 조화할 수 있는 대화와 공존의 지혜가 요청된다. 이를 위해 급변

하는 현대 사회에서 전인으로 갖추어야 할 폭넓은 대학 교양교육으로서의 종교교육에 주목

하였다.

대학의 교양교육은 목적에 따라 다양한 유형을 취하고 있어 합의된 의미를 도출하기는 

쉽지 않다. 또한, 대학의 설립이념에 따라 각 대학에서 실시하는 교양교육의 목적과 지향점

이 상이하다.  이러한 실정에서 교양교육에 있어 종교교육을 어떤 목적과 내용을 중심으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하여 명확한 정책을 제시하는 일은 어려운 과제라 하겠다. 하지

만 시대상황과 시행목적에 따라 교양교육이 함의하는 바에 차이가 있을지라도 분명한 것은 

인간의 자유를 구사할 수 있는 이성의 계발과 전인적 인간개발이라는 의미로 집약될 수 있

다. 요컨대 대학 교양교육의 지향점은 전문적 능력의 신장과 함께 인격적 성장이 통합될 

수 있도록 하는 기반 조성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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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맥락에서 종교교육은 특정 종교전통만의 시각을 일방적으로 주입하는 것이 아니

라, 공동의 가치를 지향해야 하는 우리사회에 서로를 이해하고 포용하는 상생의 안목을 제

공하여야 한다.  이러한 견지에서 본 연구는 대학 교양교육으로서의 바람직한 종교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종교교육의 개념은 종교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종교

에 대하여 가르치는 것으로 정착되어야 하고,  그렇게 된다면 종교교육은 범시민교육의 일

환으로 모든 국공립대학교를 포함한 각급 학교의 유의미한 교양 교과목으로 그 기능을 수

행할 것으로 전망한다.

주제어:  교양교육,  종교교육,  인성교육,  종교문맹률, 다문화,  종교다원주의

Ⅰ. 서론

본 연구는 ‘종교문맹률’의 증가에 따른 현실인식을 기반으로 대학 내 교양교육으로 

서의 종교교육의 실태를 분석하고, 종교교육에 대한 과제의 발전적 모색과 향후 전

망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종교는 사회 문화적 현상으로 정치, 사회, 경제, 

문화에 깊이 뿌리를 두고 있다. 폴 틸리히(Paul T illich , 1886 1965 )의 “종교는 문화

의 실체이고, 문화는 종교의 형식이다.”라는 명제는 문화의 근저에 종교가 자리하고 

있음을 역설한다. 이는 종교에 대해 알지 못하면 그 문화의 근원에 접근할 수 없으

며, 동시에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종교에 대한 이해가 선행돼야 함을 의미하

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 사회에는 종교에 대한 광범위한 문맹이 존재한다. 이

러한 ‘종교적 문맹’(R e lig iou s I llite ra cy) 현상은 편견과 오해를 불러 평화로운 공존의 

노력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 더욱이 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은 소수자의 종교에 

대한 존중과 이해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요구되는 대학 교양교육으로서

의 종교교육의 필요성을 살펴보고, 나아가 교육현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실제 사례를 

조사 분석함으로써 종교교육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그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같은 언어와 문화, 혈연을 근간으로 단일민족이라는 정체성

을 하나의 자긍심으로 여겨왔다. 하지만 주지하다시피 이제 우리나라는 전형적인 다

문화사회가 진행되고 있다. 국내 체류 외국인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다문화

가정의 확산은 예전에 없던 문화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물론 지구촌의 개념에서 볼 

때, 대다수 국가도 이미 다종교 상황이 전개되고 있으나, 대개의 경우 전통적인 특정 

종교가 그 사회를 주도하거나 또는 특정 종교의 과점적인 양태로 여러 종교가 공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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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고 하겠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특정 종교가 아닌 다양한 종교들이 함께 병

존하고 있으며, 서로 다른 종교문화의 병존으로 인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갈등을 겪

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러 종교를 균형 있게 이해할 수 있는 교육은 다양성의 존중과  

화합을 위해서도 절실히 요구된다. 최근에는 ‘양심적 병역거부’가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으면서 ‘종교자유’의 경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거나, 일부 공직자의 

종교적 편향이 사회적 갈등으로 비화되면서 공직자의 종교적 중립성이 강조된 바 있

다. 특히 이른바 ‘땅밟기’와 같은 타종교에 대한 직간접적 침해는 많은 이들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1) 종교적 갈등은 자기 신념체계의 절대화에서 비롯된다. 종교의 배타적 

성격을 앞세워 자기 종교의 교세만을 확장하려 한다면 종교 간 상호마찰은 불가피하

다. 종교적 문제는 계층, 젠더, 이념 그리고 세대 간의 문제와 더불어 또 다른 심각한 

사회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종교적 갈등의 문제를 해소하는데 종교교육이 유효하다는 것은 종교계나 학계의 공 

통된 의견이다.2) 물론 일각에서는 종교가 개인적 선택의 영역이므로 공교육 기관에서

의 종교교육은 제외해야 한다는 논의도 제기된다. 하지만 갈등과 분쟁의 원인이 대부분 

무지와 오해, 혹은 곡해에서 온다는 사실을 염두에 둔다면, 종교교육은 다른 종교문화

를 이해하는 근본적 대안이 될 수 있다. 니니안 스마트(N in ian Sam rt, 1927 2001)가 

종교교육의 관건이 ‘지식을 갖춘 공감’에 있다고 한 것은 다종교 상황에서 여러 종교

를 이해하려면 무엇보다 그 종교에 대한 지식과 함께 공감의 시각으로 그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함을 전제한 것이다.3 )

이미 인종과 문화, 그리고 종교 등에 있어서 매우 다양하게 자리 잡고 있는 서구사 

회에서는 그러한 다양성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많은 노력이 전개되어 왔다.4 ) 특

1 ) 일례로 김천 개운사 훼불사건이 있다. 2016년 개신교인이 법당에 난입해 난동을 피우며 불상과 불구를  

훼손하였다. 당시 서울기독대학교 손원영 교수는 개운사 불당회복을 위한 모금운동을 하였고, 그 이유

로 파면을 당하였다. “손원영 교수의 행동은 개신교인 스스로의 내부 성찰과 반성을 통해 종교평화를 

정착시키려는 노력의 일환”이었으며, “손 교수의 행위는 오히려 타종교를 존중하고 성숙한 신앙을 지

향하는 기독교인의 존재를 알림으로써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바꾸는 데 기여한 것으로, 오히려 

칭찬받을 만한 행동”이라면서 파면결정 철회 요구가 이어졌다. 하지만, 대학 측은 “학교와 그리스도의 

교회 정체성을 파괴하는 언행”이라며 파면결정을 철회하지 않고 있다. <손원영 교수, 상 받을 자인가? 

벌 받을 자인가?>, ≪뉴스엔넷≫, 2017년 2월 27일자, h ttp://w w w .new snnet.com /new s/articleV iew .htm l 

? idxno=4723 (검색일 2019.6.20.)

2 ) 류성민, ｢공립학교에서의 종교교육: 필요성과 현실｣,  종교문화연구  제20호 (오산: 한신대학교 종교와 

문화연구소, 2013), 24쪽.

3 ) N in ian Sm art, T he W orld ’s R elig ions, 윤원철 옮김,  세계의 종교: 동굴벽화에서 현대의 다원주의까지   

(서울: 예경, 2004), 804쪽 참조.

4 ) 김재영, ｢종교교육의 태동과 시민교육으로서의 종교교육｣,  종교연구  제46집 (성남: 한국종교학회,  2007), 

119-12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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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국제 사회를 뒤흔든 대형 사건들의 이면에 종교가 깊게 관여하고 있음이 입증되어 

이웃종교에 대한 이해와 ‘종교에 대한 교육(teaching about relig ion)’의 필요성 및 그 

방법론의 개선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에는 종교교육이 단순히 종교 간의 대화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원화된 현실에서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시민교육의 일환으로 사회전반

에 활성화되고 있으며, 이에 관한 연구도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그간 우리 학계의 연구는 특정교단의 입장이 반영된 중등학교 종교과 교과 

의 타당성 연구 또는 그 방법론에 대한 개선방안 모색이 주를 이루고 있다.5 ) 또한, 

대학의 교양교육으로서의 종교교육도 종립대학에서 시행되고 있는 교양교육의 사례 

보고 및 현황과 전망에 대한 시론적 연구가 대부분이다.6) 이에 본 논문에서는 특정 

종교의 세계관을 일방적으로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다문화사회의 구성원 모두가 공

공의 가치를 지향하고 상대주의적 관점에서 서로의 이해를 증진시키는 차원에 주목하

고자 한다. 이러한 견지에서 본 연구는 현실을 고려하면서 바람직한 종교교육을 실시

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종교문맹률의 증가와 종교 갈등의 

양상을 진단한 후 대학 교양교육의 본질로서 종교교육의 역할을 점검하고, 대학 교양

교육으로서의 종교교육의 방향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종교교육의 개념은 종교‘를’ 가

르치는 것이 아니라 종교에 ‘대하여’ 가르치는 것으로 정착되어야 한다.7 ) 그렇게 된

다면 종교교육은 범시민교육의 일환으로 모든 국공립대학교를 포함한 각급 학교에서

도 교육이 가능한 교양교과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5 ) 대표적인 연구는 다음과 같다. 강돈구,  종교교육의 현황과 개선방안  (서울: 문화관광부, 2005); 고병

철,  한국 중등학교의 종교교과교육론  (서울: 박문사, 2012); 고병철,  종교교과교육과 종교교과교재론  

(서울: 박문사, 2014); 김귀성,  학교에서 종교교육의 이해  (서울: 문음사, 2010); 박범석, ｢교과관에 

따른 종립학교 종교 교과의 구성과 활용의 문제｣,  종교교육학연구  제34집 (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10); 박선영,  한국의 종교와 인격교육  (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1998); 윤재근, ｢종립학교 종교교

육의 다원적 접근｣,  종교교육학연구  제34집 (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10).

6 ) 박선영, ｢한국의 불교와 대학의 교양교육｣,  종교교육학연구  제12권 (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01, 

이하 동일 권호임); 손원영, ｢기독교 대학의 교양교육｣; 김귀성, ｢원불교와 대학의 교양교육-원광대학

교 사례를 중심으로｣; 이세현, ｢유교와 대학의 교양교육｣; 박일영, ｢대학에서의 종교교양교육-가톨릭

대학교의 현황과 전망｣; 성주현, ｢대학의 교양교육에 관한 시론적 연구-천도교를 중심으로｣.

7 ) 정진홍, ｢한국에서의 종교교육의 제문제｣,  학술원논문집(인문 사회과학 편)  제41집 (서울: 대한민국

학술원, 2002), 27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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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종교문맹률의 증가와 종교갈등

종교는 적어도 근대 이전에는 인간의 삶 자체였고, 인간은 종교적 인간(Home Religiosus)  

이었다. 하지만 근대 과학의 발달은 인간 이성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전통적으로 누려

왔던 종교의 권위는 실추되었으며, 종교는 더 이상 의무가 아닌 기호와 선택의 대상이 

되었다.8)

급격한 탈종교 현상과 무종교인의 증가는 우리나라에서도 여실히 나타난다. 통계청  

집계 결과에 따르면 2005년부터 10년 동안 종교 지형은 급격하게 변화했다.9) 무엇보

다 종교인의 비율이 2005년 52.9% (24,526천 명)에서 2015년 43.9% (21,554천 명)로 감

소했고, 무종교인은 같은 기간 47.1%에서 56.1%로 증가했다. 2005년에 비해 10년 만

에 무려 9% p, 약 300만 명이 감소한 것이다. 그 결과 종교가 없는 인구비율이 종교

가 있는 인구비율보다 높아졌다. 전반적으로 종교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지는 추세를 

보였다.

또 연령이 낮을수록 종교인의 비율이 낮았다. 종교인 비율은 20대가 35.1%로 가장  

낮았고, 이후 연령이 증가하면서 같이 증가하여 70대에는 58.2%가 종교를 가지고 있

었다. 2005년과 비교하여 종교 인구 비율이 가장 많이 감소한 연령은 40대로 13.3% p  

감소했고, 다음이 20대(12.8% p), 10대(12 .5% p) 순이다. 이는 젊은 층의 탈종교현상과 

종교인의 고령화로 향후 장기적인 종교인구의 감소가 불가피함을 예시하고 있다. 

8 ) 미국 공공종교연구소(PR RI)의 보고서 <엑소더스(Exodus): 미국인들은 왜 종교를 떠나는가, 그리고 왜 

돌아올 것 같지 않은가>에 따르면 미국에서 ‘종교가 없다’ 혹은 ‘무신론자다’라는 응답률이 2016년 8월 

25% 로 집계되었다. 1986년 7% , 1996년 12% , 2006년 16% 였던 미국 비종교 인구비율이 큰 폭으로 증

가한 것이다. Public R elig ion Research Institu te, “Exodus: W hy A m ericans are Leaving R elig ion—and  

W hy T hey’re Unlikely to  Com e Back”, 2016.9.22.

https://w w w.prri.org/research/prri- rns-poll-nones-atheist-leaving- relig ion/ (검색일 2019.6.20.)

9 ) 통계청, ｢2015 인구주택총조사 표본 집계 결과(인구 가구 주택 기본특성항목)｣, h ttp://kostat.go .kr/  

portal/korea/kor_nw/1/1/index.board?bm ode=read& aSeq=358170 (검색일 2019.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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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 연령별 종교인구

     

<표 2> 종교유형별 인구

종교인구의 급속한 감소는 첫째, 합리적 사고의 유행과 종교 권위의 상실, 둘째, 배  

금주의로 인한 종교의 세속화, 셋째, 집단에 구속받지 않으려는 개인주의 성향의 팽배, 

넷째, 종교인의 부도덕한 행태와 집단 이기주의에 대한 회의 등으로 이해할 수 있다. 

요컨대 이것은 세속적 가치에 매몰되면서 나타난 탈종교 현상으로 요약할 수 있으며, 

역으로 종교가 위로와 치유, 회복 등과 같은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내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그런데 한국인의 종교인구 비율 감소와는 달리 이주외국인들의 수효가 증가함에 따  

라 우리사회의 종교적 다양성은 더욱 확장되고 있다. 단일민족이라는 통념과 자긍심을 

지녀왔던 한국사회도 2019년 5월 현재 국내 체류 외국인 수가 239만 명에 이르렀

다.10 ) 이는 우리나라 주민등록인구 5,184만 명의 약 4.6% 를 차지하는 비율이다. 또한, 

외국인과의 혼인율이 증가하여 결혼 이민자는 15만 명을 넘어섰고, 국제결혼 비율은 

매년 25만 건을 상회하고 있다.1 1) 더욱이 2009년 U N보고서에 따르면 국내인구가 본

격 감소하는 2050년에는 이주외국인의 비율이 대략 20%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통계자료는 언어 문화적 배경이 다른 일부 구성원이 편입되는 수준을 

넘어 우리사회가 이미 완연한 다문화사회가 되었음을 시사한다. 

다문화사회란 언어, 인종, 민족, 국적, 종교, 관습, 가치관 등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지닌 이민자 등이 사회구성원으로 참여하여 이루어진 사회를 말한다. 다양한 문화를 

10 )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 외국인정책 통계월보｣ 2019년 5월호, 13쪽, h ttp://ww w .m oj.go .kr/ 

bbs/im m igration/227/502500/artc lV iew .do (검색일 2019.6.20.)

11 ) 결혼이민자 현황, h ttp://w ww .index.go .kr/potal/m ain/EachDtlPageDetail.do? idx_cd=2819 (검색일 2019. 

6.20.)

    국제결혼 현황, h ttp://w w w .index.go .kr/potal/m ain/EachD tlPageD etail.do? idx_cd=2430 (검색일 2019. 

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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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하는 요소 중 가장 중요한 쟁점은 바로 종교적 신념이다. 이는 외국의 경우, 유혈 

사태와 전쟁까지 일으킬 정도로 매우 심각한 갈등을 초래하는 원인이기도 하다. 따라

서 소수 종교를 향한 경시와 오해는 사회통합의 저해요소가 될 수 있으며, 심화될 경

우 우리사회의 분쟁 요인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다. 그런데 한국갤럽의 조사보고에 의

하면,12 ) 자신이 믿는 종교만을 절대적 진리로 보는 사람들이 점차 늘고 있다. 즉, 특정 

종교인들을 중심으로 이웃종교를 향한 배타적 성향이 강하게 표출되어 가고 있는 것

이다.13 )

글을 읽고 쓸 줄 모르면 문맹이라고 하듯이, 종교에 대해 모르면 ‘종교적 문맹’  

(R elig ious Illiteracy)이라고 한다.14 ) 종교적 문맹은 종교에 대한 무지와 함께 종교에 대

한 잘못된 지식까지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미국종교학회(A A R )가 2010년에 발간한 

‘미국 공립학교에서의 종교에 관한 교육을 위한 지침서’15 )에서는 종교적 문맹을 아래 

사항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정의하고 있다.

․ 세계 종교 전통들의 기본 교리 

․ 세계 종교 전통에 포함되지 않는 다른 종교적 표현과 신념의 다양성

․ 역사적으로나 오늘날 인간의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삶에서 종교가 수행하는 

중대한 역할1 6 )

이러한 기준에 따르면 우리는 아직 종교적 문맹에서 벗어났다고 할 수 있을지 의문 

이 든다. 현재 한국 사회는 유교, 불교, 기독교, 이슬람교와 같은 전통 종교를 비롯하

여 천도교, 대종교, 대순진리회, 원불교 등의 한국자생신종교, 유교계, 불교계, 기독교

계의 파생 신종교, 국제도덕협회, 천리교, 한국SG I(창가학회)와 같은 유입 신종교 등이 

그 수를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공존하고 있다.1 7) 더욱이 제도종교에서 탈피한 이른

12 ) 한국갤럽조사연구소,  한국인의 종교 1984-2014 (서울: 한국갤럽조사연구소, 2015), 72-73쪽.

1 3 ) 윤승용, ｢한국종교, 30년간이 변화와 종교사적 과제｣,  종교문화비평  제27집 (서울: 한국종교문화연

구소, 2015), 207쪽 참조.

1 4 ) 류성민, <종교적 문맹과 종교교육> , ≪한국종교문화연구소 뉴스레터≫ 288호, 2013년 11월 12일자, 

h ttps://crrc .tistory.com /1777 (검색일 2019.6.20.)

15 ) The AAR Religion in the Schools Task Force, Guidelines for Teaching About Religion in K-12 Public  

Schools in  the United  States (Am erican Academ y of Relig ion [In ternet], 2010); https://rlp .hds. 

harvard .edu/publications/gu idelines- teach ing-about-relig ion-k-12-public- schools-united-states (검색

일 2019.6.20.)

16 ) ib id ., p .4.

17 ) 문화체육관광부 발행  2018년 한국의 종교현황 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종교별 교단 현황은 불교 482

개, 개신교 374개, 천주교 1개, 유교 1개, 천도교 1개, 한국민족종교협의회 10개, 기타 57개로 총 927

개로 추산하고 있다. 고병철 강돈구 조현범,  2018년 한국의 종교현황  (세종: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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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종교의 경계를 넘어선 종교’18 )가 등장해 종교 영역에 대한 새로운 변이가 진행되

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는 국가 구성원 전반이 종교 일반에 대해 배울 

기회가 거의 없다. 

미국종교학회는 종교에 대한 광범위한 문맹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맹으로 연 

유한 편견과 적대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초 중등학교에서부터 학문적(academ ic )이고 

비신앙적(non-devo tional) 관점의 ‘종교에 대한 교육(teaching about relig ion)’을 진행해

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스티븐 프로테오(Stephen R . Protheo)는  종교

적 교양 1 9)에서 종교적 문맹은 일반적인 ‘문화적 문맹’보다 훨씬 더 위험한 일이라고 

지적하고, 사회를 ‘더 종교적’(m o re  relig ious)으로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욱 역량 

있는 시민을 양성하기 위한 중립적 입장에서의 종교교양 함양교육이 필요하다고 설명

하였다. 또한, 다이안 무어(D iane L . M oore)는  종교적 문맹 극복하기 2 0)에서 전 세계

적으로 심각하게 확산되고 있는 ‘종교적 문맹’과 그로 인한 갈등의 증폭을 해결하기 

위해 초 중등학교에서의 비교파적인 ‘종교에 대한 교육’이 시급하다고 주장하였다.2 1) 

미국을 비롯한 영국과 유럽의 많은 국가에서 ‘종교에 대한 교육’을 초등학교부터 실시

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2 2) 

현재 우리사회는 소수자의 종교에 대한 각종 잘못된 정보가 만연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곡해와 왜곡은 사회적 혐오를 부추기고 있다. 최근 제주도의 예멘 난민문제와 

관련하여 양산된 자극적인 정보들은 이러한 실례라고 하겠다. 종교는 궁극적 가치체

계이며 절대 신념체계이다. 이러한 절대 신념체계 간의 조우는 평화가 아닌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종교는 자기 신념체계의 외적 요인과 대응했을 때, 그것이 무

엇이든 상대의 가치관과 절대성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특성이 있다.23 ) 오늘날 세계 도

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종 및 종교분쟁들은 바로 이러한 결과이다. 만약 우리사회도 

자기 종교의 신념체계만을 고수한 채 무절제한 자기 확장에 주력한다면 종교 간 마찰

은 불가피하게 된다. 

2018), 98쪽 참조.

1 8 ) 성해영, ｢‘종교를 넘어선 종교’와 새로운 영성｣, 원광대학교 원불교사상연구원 편,  한국신종교, 치유

를 말하다  (서울: 모시는사람들, 2017), 104쪽 참조.

1 9 ) Stephen R . Prothero , R elig ious Literacy: W hat Every Am erican N eeds to  Know -and D oesn’t (N ew  

Y ork: H arperO ne, 2008), pp .178-179.

20 ) D iane L. M oore, Overcom ing Relig ious Illiteracy: A  Cultural Studies Approach to  the study of relig ion  

in  Secondary Education (N ew  Y ork: Palgrave M acm illan , 2007), pp .54-57. 

21 ) 안신 외,  공직자 종교교양 함양을 위한 교육매뉴얼 개발연구  (세종: 문화체육관광부, 2013), 3-4쪽 

참조.

2 2 ) 류성민, ｢공립학교에서의 종교교육: 필요성과 현실｣, 6-18쪽 참조.

2 3 ) 윤이흠, ｢한국적 상황과 종교-한국적 다종교 상황｣,  한국종교연구  권1 (서울: 집문당, 1991), 210쪽.



종교문맹률의 증가에 따른 대학 교양교육으로서 종교교육의 과제와 전망

종교가 갈등의 원천이 아닌 평화를 주도하는 힘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조너선 색

스(Jonathan Sacks)는 “서로 다른 종교와 문화가 어떠한 방법으로 ‘타자’를 위해 공간

을 내줄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24 )고 말한 바 있다. 종교는 그 사회의 문화와 역사를 

인식하는 중요한 통로 역할을 한다. 종교를 모르면 세계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무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무지는 종교에 대한 편견을 낳으며, 편견은 다시 종교적 

편향과 차별로 이어진다. 따라서 종교적 문맹은 주변 문화에 대한 개인의 몰이해를 넘

어 사회전반에 걸친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이

러한 관점에서 종교적 문맹을 탈피하는 것이 종교로 인한 분열과 갈등을 예방하는 가

장 효과적이며 근본적인 방법이 될 수 있는 것이다. 

Ⅲ. 대학 교양교육의 본질과 종교교육

급변하는 사회의 변화 속에서 현재 대학의 교양교육은 중요한 전환기를 맞고 있다.  

대학의 기능과 목표에 대한 성찰과 함께 교양교육을 강화하거나 재편해야 한다는 연

구와 주장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제기되고 있다.2 5)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2010 2014 ), 

대학구조개혁평가(2015 2017), 대학기본역량진단(2018 2020) 등과 같은 일련의 제도

가 시행되면서 대학 교양교육이 본래의 교육적 의미를 상실한 채 직업교육으로 전락

하고 있다는 우려가 일고 있다.26 ) 또 한편에서는 교양교육이 사회 변화에 뒤처져 시의

를 수용하지 못하고 혼자만의 상아탑에 갇혀 있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

다.27 ) 이를 살펴보면, 보편적 진리탐구와 실용적 가치 추구 사이의 갈등, 교양인 양성

과 전문 직업인 육성 간의 격차로 요약할 수 있겠다.

이러한 주장들은 대학 교육의 근본적인 역할에 대해 자문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의 흐름에 부합하는 교양교육의 방향성을 제기한다. 예컨대 지식정보사회를 

맞아 기존의 ‘특정 분야의 지식’을 학습하는 것만으로는 대학의 고등교육이 제 역

24 ) Jonathan Sacks, D ign ity of D ifference: H ow  to  A void  the C lash of C ivilizations, 임재서 옮김,  차이

의 존중: 문명의 충돌을 넘어서  (서울: 말글빛냄, 2007), 6쪽.

2 5 ) 이숙정 이수정, ｢대학 교양교육의 방향과 과제: 역량기반 교양교육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교양교육

연구  제6권 제2호 (서울: 한국교양교육학회, 2012). 13-15쪽.

2 6 ) 장미옥, ｢지식기반사회에서 대학교양교육이 나아갈 방향｣,  학술발표대회 발표논문집  (서울: 대한사

고개발학회, 2004), 283쪽.

2 7 ) 송경오 박민정, ｢역량기반 교육개혁의 특징과 적용가능성 탐색｣,  한국교육  제34권 제4호 (진천: 한

국교육개발원, 2007), 165-167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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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을 다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고, ‘일반적 보편지성교육’을 추구하는 교양교육으

로 극복하여야 한다는 것이다.2 8) 일각에서는 교양교육의 목적과 방향에 대한 반성

과 재검토를 주장하며 그 해결책으로 독서를 통한 인문교양교육을 제시하고 있

다.2 9) 또한, 동서양의 오랜 문화전통에 의하면 교양교육은 인문학 그 자체였으며, 

시대가 바뀌어도 불변하는 인간 본성에 대한 성찰을 그 바탕으로 하고 있으므로 

인문학적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편성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3 0) 이와 같은 제안은 

모두 지금까지 경시되어왔던 교양교육의 강화를 통해 빠른 속도로 변모하는 시대

변화에 대비해야 한다는 인식에서부터 출발한다. 이른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

래가 그것이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4차 산업혁명이 개 

념적으로 타당한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지만, 이미 세계 주요 국가들은 새로

운 변화를 선도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이 이전의 산업혁명과 

다른 점은 한 분야의 혁명적 기술 변화가 아닌 여러 분야의 기술적 융복합에 있다. 4

차 산업혁명의 담론을 촉발한 클라우스 슈밥(K lau s Schw ab )은 디지털, 바이오, 물리학 

등의 영역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융복합된 새로운 기술 혁명을 통해 삶의 방식이 전면

적으로 바뀌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인공지능(A I), 사물인터넷

(IoT ), 빅 데이터(B ig  D ata)를 기반으로 한 4차 산업혁명은 초융합, 초연결, 초지능으로 

그 특징을 정리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이 융복합적 사고와 이

를 끌어낼 수 있는 교양교육이다.

4차 산업혁명은 분명히 새로운 기회이나 동시에 무거운 과제 또한 안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이 제시하는 청사진은 전면적이면서도 획기적인 전환을 보여준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결과가 희망적인 것만은 아니다. 일자리 감소로 인해 고용 경쟁이 

격화될 것이며, 기술 진보에 의한 직종의 이원화는 소득 격차의 불평등으로 이어질 것

으로 예측하고 있다. 더욱이 4차 산업혁명으로 실현될 삶의 편의가 모두에게 주어질지

도 미지수이다. 오히려 계층 간 소외 현상을 초래해 더 심각한 사회 문화적 불균형을 

가져올 수도 있다. 교육학적 입장에서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적합한 인재를 어떻게 

육성할지, 또는 이를 위해 대학에서는 어떠한 교육을 병행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고민

이 이어지고 있다. 즉,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하는 인재 양성과 이를 위한 교육과

28 ) 손동현, ｢교양교육의 새로운 위상과 그 강화 방책｣,  교양교육연구  제3권 제2호 (서울: 한국교양교육

학회, 2009). 16쪽.

2 9 ) 김현주, ｢인문교양교육과 독서토론｣,  교양교육연구  제5권 제1호 (서울: 한국교양교육학회, 2011), 

234-249쪽 참조.

3 0 ) 차하순, ｢전환기에서의 대학교양교육의 방향｣,  교양교육연구  제1권 제2호 (서울: 한국교양교육학회, 

2007), 152-154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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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및 정책의 전환이 요청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 교육은 2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인재양성에 최적화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3 1) 지금의 교육방식과 내용

으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뒤처질 것이 자명하다.3 2) 

미래학자 제레미 리프킨(Jerem y Rifk in)은 “대부분의 직업이 인공지능(AI)으로 대체 되

는 시대에 인간들은 AI는 할 수 없는, 지금보다 더 창의적인 일에 몰두해야 한다.”라고 

조언한다. 인간이 해왔던 노동의 대부분을 이제 인공지능이 대체하게 될 것이기 때문

이다. 그가  노동의 종말 에서 예견한 ‘노동자가 거의 없는 세계’가 도래하고 있는 것

이다. 과거 대학에서 배운 지식이 꽤 오랫동안 유용했다면, 이제 4년 간 배운 지식은 

사회에 나갔을 때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크다. 지식의 유효기간이 짧아지는 이른바 

‘지식의 반감기’(H alf-Life o f Facts)가 가속화되고 있다 하겠다. 새로운 지식이 배움과 

동시에 이미 낡은 지식이 되는 시대에 이제 개별적 지식보다는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에 대처할 수 있는 보편적 지식의 습득이 필요하며, 이를 융합하는 사고능력과 창의력

을 제고할 수 있는 교육이 주목받을 것이다. 지식의 형태가 융합을 중심으로 재편되면

서 전공교육이나 직업교육 못지않게 교양교육의 중요성이 다시 강조되는 이유이다.

교양교육은 고대 그리스 자유교육(L ibera l Education)에서 연원하여 독일의 도야교육 

(B ildung)에서 숙성되었으며 미국의 일반교육(G enera l Education)을 통해 현대화되었

다.33 ) 이러한 맥락에서 교양교육은 자유교육을 근간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무지와 편

견에서 벗어나 자기 스스로 사고할 수 있는 자율적 인재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 교양교

육의 본질이다. 인간, 사회, 자연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올바른 세계관과 건

전한 가치관을 확립하는 데 기여하는 인문학적 교육이 교양교육의 주요 덕목으로 자

리 잡게 될 것임을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다.34 ) 인문학적 교양교육이 전인교육으로서 

올바른 인간상 정립을 위한 인간학적 측면의 교육인 만큼 최근 인성교육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현상은 이의 반증이기도 하다.

이러한 전인적 인성교육을 그 어느 분야보다도 더 효율적이고 실천적으로 실행하 

는 교육이 종교교육이다. 이미 인성교육을 종교교육적 차원에서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제시된 바 있다.3 5) 이들 연구는 인성교육으로서의 종교교육의 가능성을  

31 ) 김태일,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는 교육정책｣,  한국정책학회 세미나  (서울: 한국정책학회, 2017), 6쪽.

3 2 ) 나권수 김영주, ｢4차 산업혁명과 대순진리회의 종교교육｣,  종교교육학연구  제54권 (서울: 한국종교

교육학회, 2017), 41-43쪽 참조.

3 3 ) 백승수,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양교육의 방향 모색｣,  교양교육연구  제11권 제2호 (서울: 한국교양

교육학회, 2007), 25쪽.

3 4 ) 한국교양기초교육원, ｢대학 교양기초교육의 표준 모델｣, ‘교양기초교육의 정체성과 목표’ 참조, h ttps:// 

konige.kr/sub02_08.php (검색일 2019.6.20.)

35 ) 성해영 박범석, ｢‘인성교육진흥법’ 제정의 종교교육적 의미-종교와 인성교육의 관계를 중심으로｣,  종

교교육학연구  제49권 (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15, 이하 동일 권호임); 구본만, ｢인격주의 인성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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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한다. 이를테면, 종교의 교육적 가치는 인간을 더 나은 방향으로 고양시키고 인

격적 성장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인성교육의 목적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다.36 ) 즉, 

인성교육을 위한 모델을 종교에서 찾을 수 있으며, 종교교육 영역에 도덕과 정서를 

포함한 인성교육의 내용이 존재하기 때문에 실천력 있는 도덕교육의 원천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37 ) 주지하듯이 종교는 인간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이념

과 방법이 정립되어 있으며, 비록 그 교리적 근거와 내용은 다르지만, 인류의 보편

적 윤리를 지향한다.38 ) 종교의 이러한 기능에 대해 프레데릭 스트렝(Frederick J. S treng , 

1933 1993)은 종교를 ‘궁극적 변화에의 수단’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 따라서 종교

를 인간 본질의 궁극적인 변화의 수단으로 이해한다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건전

하고 올바른 인성’을 발현하게 하는 대학 교양교육으로서 충분히 기능할 것으로 전

망한다.39 )

Ⅳ. 대학 교양교육으로서 종교교육의 방향

<고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에 따르면 고등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학교로는 ① 

대학 ②산업대학 ③교육대학 ④전문대학 ⑤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및 사

이버대학(원격대학) ⑥기술대학 ⑦각종학교 등이 있다. 또한, 제30조(대학원대학)에 의

거한 특정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학원만을 두는 대학원대학이 있다.40 ) 

이를 기준으로 종립대학의 현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41 )

육의 실천 방향｣; 문선영,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중등학교의 종교교육을 통한 인성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연구｣; 나권수 윤재근, ｢대순진리회의 인성교육과 활성화 방안｣; 박미옥 고진호, ｢마음챙김의 

교육적 적용에 관한 연구｣ 등.

3 6 ) 성해영 박범석, 위의 글, 1쪽.

3 7 ) 고병철,  한국 중등학교의 종교교과교육론  (서울: 박문사, 2014), 331-332쪽.

3 8 ) 나권수 윤재근, 앞의 글, 78쪽.

3 9 ) 윤재근, ｢대순사상의 종교교육 이론-인존의 교육적 인간상을 중심으로｣,  종교교육학연구  제24권 (서

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07), 246쪽.

4 0 ) <고등교육법>(법률 제16330호, 일부개정 2019.04.23.) 제2조(대학원대학) 및 제30조(대학원대학) 참조, 

h ttps://w w w .law nb.com /Info/ContentV iew?sid=L000000899 (검색일 2019.6.20.)  

41 ) 고병철 강돈구 조현범, 앞의 책, 194-197쪽 참조. 기타교단은 중원대학교(대진성주회)와 성덕대학교

(성덕도)가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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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명 설립교단 이수 구분 이수 영역 과목명

성균관대 유교 교양

인성 ▪ 성균논어

인간/문화
▪ 비교종교학의 이해

▪ 종교와 유럽문화

동국대 불교 공통교양 자아성찰

▪ 자아와 명상 1/2

▪ 불교와 인간

▪ 만해와 불교

<표 4> 종교 관련 교양교육 과정

     교단

구분

전체

대학수
유교 불교 개신교 천주교 원불교

대순

진리회
통일교 기타 계

일반대학 191 2 5 6 1 14 2 1 1 1 87

교육대학 10 -

대학원대학 45 3 2 3 1 1 28

전문대학 137 2 3 1 1 1 26

원격대학 22 2 1 3

산업대학 2 -

기술대학 1 -

각종학교 22 2 2

계 430 2 10 10 9 15 5 1 2 2 1 46

<표 3>  종립대학 현황

우리나라 대학은 2018년 현재 총 430교이다.4 2) 이 중 종립대학이 차지하는 비율은  

34% 에 달한다. 이는 종립재단이 고등교육에 상당 부분의 역할과 기능을 담당하고 있

음을 보여준다. 물론 중등학교를 포함한 종교계 사학까지 포함하면 국민교육에 대한 

전담률은 이보다 상회할 것이다. 우선 종립대학에서 재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종교

교육 관련 교양교육 과정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43 )

42 ) <KESS교육통계서비스> 교육통계-대학통계-연도별추이-연도별 학교수 참조, http://kess.ked i.re.kr/index  

(검색일 2019.6.20.)

43 ) 일반대학 중 설립교단과 관련한 전문․특수 교육기관은 배제하였으며, 나머지를 선별하여 각 대학 홈페

이지의 종합강의시간표를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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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교양

인문

▪ 만해와 불교의 민족운동

▪ 만해와 근대지성

▪ 근현대고승열전

▪ 불교와 인지과학

▪ 만해의 생애와 사상

▪ 인도불교이야기

▪ 현대요가와 자기이해

사회 ▪ 종교와 법

자연
▪ 붓다와 인공지능

▪ 종교와 과학

문화 ▪ 일본, 문학, 그리고 불교

위덕대 불교 교양필수
▪ 마음공부

▪ 불교와 사회

가톨릭대 가톨릭

기초교양필수

▪ 인간학 1/2

▪ 영성Ⅰ(삶 영혼 그리고 예수)

▪ 영성Ⅱ(생명윤리학)

중핵교양필수 인문핵심교양
▪ 문학과 종교

▪ 종교와 평화이해

서강대 가톨릭

공통선택

▪ 종교와 세계문화

▪ 신학적 인간학

▪ 그리스도교 윤리

▪ 그리스도교 신앙과 영성

▪ 진 선 미 성

자유선택

▪ 한국문화와 종교

▪ 종교, 폭력, 평화

▪ 영성수련

▪ 이성과 신앙

▪ 성서와 생활

▪ 영성과 문화예술

▪ 과학과 종교

강남대 개신교 기초교양

▪ 채플(인성교육)Ⅰ

▪ 채플(이웃사랑)Ⅱ

▪ 채플(공동체리더십)Ⅲ

▪ 채플(행복나눔)Ⅳ

▪ 기독교와 현대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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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교양 인간과 사회
▪ 인간과 종교

▪ 기독교 명저 읽기

계명대 개신교
공통교양

▪ 채플 1/2

▪ 기독교의 이해

일반교양 ▪ 법과 종교

연세대 개신교

공동기초 ▪ 채플

교양기초

▪ 기독교와 현대사회

▪ 기독교와 세계문화

▪ 성서와 기독교

▪ 기독교 역사와 문화

▪ 기독교와 과학

이화여대 개신교
이화진선미 인성 ▪ 기독교와 세계

융복합교양 역사와철학 ▪ 인간과 종교

원광대 원불교
교양필수 ▪ 종교와 원불교

교양선택 수련과 봉사 ▪ 선과 인격수련

대진대 대순진리회

교양필수 ▪ 대순사상의 이해

교양선택
핵심교양

▪ 인간과 종교

▪ 종교와 예술

자율선택교양 ▪ 종교행복론

선문대 통일교
공동체인성

▪ 현대문화와 통일사상Ⅰ/Ⅱ

▪ 채플

균형교양 인문학 ▪ 철학과 종교

각 대학에서 운영하는 종교 관련 교양교과목을 살펴보면, 비교종교학, 종교사회학,  

종교철학을 비롯해 종교와 문학, 종교와 평화, 종교와 예술과 같은 융복합적 교육을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개설 과목의 종류와 분반의 비중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학교 

설립 주체와 관계된 ‘종교적 교육’44 )에 편중되어 있다. 물론 종교적 배경을 가지고 있

지 않은 대학에서 교양교육으로서 종교 강좌를 개설하여 운영하는 사례도 있다. 일례

44 ) 박선영은 종교교육을 그 내용과 기능에 따라 종파교육으로서 ‘종교의 교육’(education of relig ion), 종

교성의 형성과 고양을 위한 ‘종교적 교육’(relig ious education in  narrow  m eaning), 종교의 문화 현상

에 관한 ‘종교에 관한 교육’(education about relig ion)’으로 구분하였다. 박선영, ｢초 중등학교와 종교

교육｣,  종교교육학연구  제3권 (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1997), 14-15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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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2018 서울대학교 교과과정 과목개요’45 )의 종교 관련 교양과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이수구분 이수영역 과목명

교양과목

문화와 예술
▪ 현대종교와 문화

▪ 종교와 영화

▪ 종교와 예술

▪ 현대문화와 기독교

역사와 철학

▪ 한국사 속의 유학

▪ 한국문화와 불교

▪ 불교철학의 이해

▪ 이슬람 문명의 역사

▪ 기독교와 서양문명

▪ 성서와 기독교 사상의 이해

▪ 동서양의 종교적 지혜

▪ 종교 상징의 세계

▪ 종교학의 이해

▪ 인간과 종교

▪ 세계종교입문

▪ 명상과 수행

<표 5>  서울대학교 종교 관련 교양과목

위 대학에서 개설한 과목 중 ‘종교학의 이해’의 교과목 개요를 보면, “비전공학생들 

에게 종교학이라는 학문 분야에 대한 기본 지식을 갖출 기회를 제공하고, 학생들로 하

여금 인간의 가장 복잡하고도 심오한 사상과 행위를 수반하는 종교를 객관적으로 이

해하는 시각을 갖추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본 강좌를 통해 학생들이 종교

에 접근하는 다양한 학문적 관점과 종교의 주요 요소들에 대한 종교학의 설명 방식을 

학습하게 함으로써 인간과 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과 깊이를 확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

다. 나아가 종교 간 갈등과 같이 현대 사회에서 발생하는 종교적 문제들을 비판적으로 

접근하고, 그 해결에 종교학적 시각이 기여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게 한다. ‘종교에 관

한 교육’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대학 교양교육으로서의 종교교육이 지향해야 할 기

본 목적은 종교인을 양성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종교에 대한 균형 잡힌 지식을 습

득하고 이해를 심화하여 건전한 종교관을 정립하게 하는 데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종교교육은 신앙 일변도의 교육이 아닌 종교에 대한 폭넓고도 균형 있는 교양

을 추구해야 한다.46 ) 

하지만 대다수의 종교적 배경을 지닌 대학에서는 종교 교양과목을 필수과목으로 

지정하여 선교의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점 때문에 일각에서는 교양교육으

45 ) 서울대학교,  2018 서울대학교 교과과정: 과목개요(학사과정)  참조, h ttp://w w w.snu.ac.kr/curricu lum  

(검색일: 2019.6.20.)

46 ) 윤재근, ｢대순사상에서의 종교교육과 인권｣,  신종교연구  제27집 (서울: 한국신종교학회, 2019), 1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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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의 종교교육을 여전히 부정적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 교리주입식 교육은 합리

적 비판능력과 개방적 사고를 마비시킬 우려가 있다. 개별 종교전통 내에서 이루어

지는 ‘교화’(Indoctrination )와 교육은 명백하게 구분되어야 한다. 교육이란 인간을 자

유롭게 하고 타고난 개인의 능력과 인간성을 완전하게 발현시키는 데 목적이 있지

만, 주입식 교화는 자유로운 지성의 발달을 유도하기보다는 독선적 편견을 심어주어 

인간 사이의 장벽을 쌓는 비교육적 결과를 초래할 여지가 있다.4 7) 그러므로 교육은 

자유로운 지성의 계발을 전제로 해야 한다. 

이제는 종교교육을 종교의 세력 확보를 위한 교두보로 삼는 시각에서 벗어나 종교에  

관한 폭넓고 균형 있는 지식을 습득하여 건전한 종교관을 정립하는 데 교육의 목표를 

두어야 한다. 다만 그것은 이제까지의 팽창주의적 선교교육을 넘어 이웃종교에 대한 진

정한 이해와 다종교 상황이라는 현대사회 실정을 수용할 때 비로소 가능해진다. 그렇지 

않으면 종교 다원화 현상이 극명하게 나타나는 한국 사회에서 종교교육은 종교 간 상

생이 아닌 상극을 조장하는 교육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종교교육이 설립교단의 외적 

팽창을 위한 수단이 아닌 대사회적 활동의 일환으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규범 안에

서 전개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종교에 대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이해의 

교육, 즉 교양교육으로서의 ‘종교에 대한 교육’이 절실히 요청된다고 하겠다. 

다종교 사회에서 이웃종교에 대한 개방적 태도와 그들의 믿음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종교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종교교육이 전인적 인격을 양성한다는 교육의 목

표를 달성하는 데 바람직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세계를 한 차원 높

게 이해할 수 있는 인격도야의 기능으로 작용하여, 학생들이 삶에서 겪게 되는 난관을 

극복하고 가치 있는 삶으로 인도해 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즉, 종교교육이 앞으로 

전개될 미래사회를 안내하는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대학 교양교육

으로서의 종교교육은 성숙한 인격을 배양하고, 종교의 다양성과 다름에 대한 이해를 

통해 올바르고 참된 삶의 태도를 기를 수 있는 종교적 인간으로서 더불어 살아가는 방

법을 익히는 새로운 측면에서의 종교교육이 되어야 하겠다.

47 ) 김용표, ｢종교와 교육에서의 자유의 의미｣,  종교교육학연구  제23권 (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06), 

10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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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글을 읽고 쓸 줄 모르면 문맹이라고 하듯이, 종교에 대하여 알지 못하면 ‘종교적 문 

맹’이라고 한다. 전 세계적으로 ‘종교문맹률’이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사회도 종교적 문

맹의 확산이 심각하다. 그런데 종교에 대한 무지는 개인의 지적 영역을 넘어 사회전반

에 대한 갈등을 조장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이다. 요컨대 종교에 대한 몰이해는 종교

에 대한 편견을 낳으며, 이 편견은 다시 종교에 대한 편향과 차별로 이어지기 때문이

다. 바로 이점이 다종교 사회가 안고 있는 잠재적 위험이다. 더욱이 최근에는 다문화 

사회가 가속화되면서 더욱 복잡한 종교적 지형이 형성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타

종교에 대한 존중과 이해가 절실히 요구된다. 

그런데 세계화에 따른 종교 간의 공존과 그 결과 발생한 내재적 갈등이 반드시 부 

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만약 이렇게 상이한 종교 간의 문화를 융합하고 조화로운 통일

을 이룰 수 있는 지성을 계발한다면, 인류 문화는 상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의미와 가

치를 창출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같은 일을 실현하기 위한 관건이 바로 종교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교육에 있다. 따라서 교육학적 입장에서 종교교육의 목적과 기능을 다

시 한번 점검하고 그 방향에 대해 논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이를 위해 본 논문

에서는 고등교육으로서의 대학교육에 대한 반성적 고찰을 토대로 현대인이 갖추어야 

할 교양교육으로서의 종교교육에 주목하였다.

지식정보사회를 지나 4차 산업혁명 시대로의 전환이 진행됨에 따라 지식에 대한  

관점과 요구가 달라지고 있다. 무한히 양산되는 지식과 점점 짧아지는 지식의 주기는 

지식의 종말을 예고한다. 이제 전문 기술이나 단편적 정보가 아닌 무한히 양산되고 

있는 지식을 융합하는 역량과 이에 맞는 창의성을 기를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창

의성은 사전적으로 ‘새롭고, 독창적이고, 유용한 것을 만들어 내는 능력’을 뜻한다. 그

러나 일반적 통념처럼 꼭 세상에 없던 새로운 것을 만든다는 의미만은 아니다. 이와 

관련해 스티브 잡스(Steve Jobs, 1955 2011)는 “Connect the D ots”라는 명제로 창의성

을 설명한 바 있다. 그는 창의성의 핵심을 ‘연결하는 것(C reativity is just connecting  

th ings)’으로 본 것이다. 전통적으로 인지심리학에서는 창의적 사고력을 유창성, 융통

성, 독창성, 정교성 네 영역을 포함한 확산적 사고의 관점에서 보았다면, 이제는 확산

적 사고와 함께 수렴적 사고가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과연 대학 교육이 

미래사회의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인재를 길러낼 수 있는지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은 비단 산업경제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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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를 요구한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 인간과 기계의 경계가 모호해지며 트랜스휴

머니즘(T rans-hum anism )이나 네오휴머니즘(N eo-hum anism )과 같은 인류의 새로운 인

간관이 등장하고 있다. 트랜스휴머니즘이 첨단 기술을 통해 완전히 개조된 새로운 인

간존재를 추구한다면, 네오휴머니즘은 인공지능(A I)이 할 수 없는 인간만의 영역에 주

목한다. 이를테면, 트랜스휴머니즘이 세계와 인간을 디지털화하여 균일한 법칙들의 총

체로 규명하려 한다면, 이와 달리 네오휴머니즘은 세계를 늘 새로운 의미가 창출되는 

창조적 공간으로 존중하고, 인간의 본질을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로서 이해한

다. 따라서 네오휴머니즘의 관점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최적의 교육은 인간, 사회, 

자연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올바른 세계관과 건전한 가치관을 확립하는 데 

기여하는 인문학적 교양교육에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전인적 인성교육을 그 어느 분야보다도 더 효율적이고 실천적으로 실행하는  

교육이 종교교육이다. 종교는 인류의 보편적 윤리를 지향하고, 인간을 바람직한 방향

으로 변화시키는 이념과 방법이 정립되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종교교육은 대학 교

양교육으로서의 종교에 대한 객관적 이해와 바람직한 관점을 제공하여 인간과 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과 깊이를 확장해 현대 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종교적 문제들을 해소

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융합적 사고와 창의성을 끌어낼 수 있는 교양교육

의 전형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대다수의 대학에서 진행하고 있는 교양 교육과정에서의 종교교육은 특정의  

종교적 배경 아래 실행되고 있다. 그 결과 종교교육은 종교이념을 일방적으로 주입하

는 과목으로, 혹은 신앙의 자유를 구속하는 방편 정도로 이해되었다. 오히려 종교적 

문맹을 양산하는 교육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제는 특정의 종교전통을 주

입 전파하는 행태에서 벗어나 서로를 이해하고 포용하는 상생의 안목을 제공해 주어

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종교계와 종교교육에 종사하는 교육자들이 자기 종교가 종

교 상대주의적 관점에서 여러 종교들 사이의 하나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종교적 중립

성이 확보된 보편적 교양교육을 지향해야 한다. 그렇게 된다면 종교교육은 우리사회의 

소통을 주도하고, 다가올 미래사회를 창조하는 데 공헌할 수 있는 공공의 가치재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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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문맹률의 증가에 따른 대학 교양교육으로서 종교교육의 과제와 전망

A bstract

T ask and V ision  of R elig ious Education as a  C ollege L ibera l S tudy w ith  

R egard to th e In crease of R elig iou s Illiteracy  ra te

Na, Kwonsoo Youn, Jaekeun

D aejin  U niversity

T he pu rpo se o f th is study  is to  ana lyze  th e  sta tu s o f re lig iou s educa tion  a s a lib era l a rts  

educa tion  in  un iversitie s ba sed  on  th e  aw areness o f rea lity  due to  th e  in c rea se  o f re lig iou s  

ill ite racy , and  to  p resen t th e  d eve lopm en ta l search  and  fu tu re  p ro spects  o f religiou s educa tion  

ta sk s . 

A s you  can  see , K orea is a typ ica l m u lti-relig ious  socie ty . R e ligion  has becom e an  im portan t 

po in t o f con ten t ion  in  in teg ra ting  va riou s  m em bers o f th e m u lt icu ltu ra l so c ie ty  a s th e num ber  

o f m ig ran t fo re igners in c rea se s. M oreover, th e  d isresp ec t and  m isunderstand ing  o f m ino rity  

re lig ion s  is b ecom ing  a  d e te rren t to  socia l in teg ra tion , and  if th is is d eepened , i t cou ld  serve a s  

a  fac to r in  soc ia l con flict . T hus, w e m ust lea rn  th e  w isdom  o f d ia logue  and  coex is tence in  th e  

m u lticu ltu ra l so c ie ty  w here  g loba lizat ion  and  K orean iza tion  shou ld  b e  ba lanced . 

C onsequen tly , re lig iou s  educat ion  is requested  a s a  w ide  range o f  lib e ra l a rts  educat ion  to  

ach ieve  a  sm oo th  life  in  a  rap id ly  chang ing  m odern  society . T he  lib era l a rts  educa tion  o f 

un ivers ities takes var ious  types acco rding  to  th eir  pu rpo se, m aking  it d ifficu lt to  find  th e ag reed  

m ean ing . A lso , th e  pu rpo se o f p rov id ing  lib era l a r ts educa tion  a t un ivers itie s va rie s from  

un iversity  to  un iversity  ac co rd ing to  i ts es tab lishm en t id eo logy . In  th is situat ion , i t is  d iff icu lt  

to  p re sen t a  c lear  po licy  on  how  to  app roach  re lig iou s  educa tion  based  on  w ha t pu rpo se  and  

con ten t a s a  lib era l educa tion .

H ow ever , even  if th ere  a re  d if ferences  in  th e  im p lic a tion s o f lib eral a rts  educa tion  d epend ing  

on  th e  tim es  and  th e  pu rpo se o f im p lem en ta tion , w ha t is  c lea r can  b e  sum m ed  up  a s  th e  

d evelopm en t o f ra tiona lity  and  w e ll- rounded  hum an  developm en t that can  p rom ote hum an  

freedom . In  sho rt, th e  goa l o f lib e ra l a rts  educa tion  o f un ivers itie s is to  lay  th e founda tion  fo r  

th e  in teg ra tion  o f p ersona l g row th  w ith  th e  d eve lopm en t o f  p ro fe ssiona l sk i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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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 is con tex t , re lig iou s educa tion  is no t a  one- sid ed  w ay  o f exp la in ing  one ’s ow n  w orld  

v iew , bu t p rov id es  an  in s igh t tha t a ll  o f tho se w ho  a re  a im ing fo r a  com m un ity togeth er a re  

th e  m a in  p layers  o f  a m u lticu ltu ra l so cie ty  and  see and  understand  each  o ther. F rom  th is po in t 

o f v iew , th e  study  sough t to  p rov id e  d esirab le re lig iou s  educa tion  a s th e  lib era l ar ts educa tion  

o f un iversities . T he  concep t o f religiou s educa tion  shou ld  b e  set tled  no t a s teach ing  re lig ion , 

bu t a s teach ing  “abou t”  rel ig ion , and  it  is  expected  tha t re lig iou s educa tion  w ill func tion  a s a  

m ean ing fu l sub ject  tha t can  b e  taugh t a t a ll leve ls  o f nat iona l and  pub lic schoo ls  a s par t o f  

pan- civ il educa tion .

Key w ords : L iberal Education, Re ligiou s E ducation , Persona lity Education , R ates  o f R e lig iou s  

Illiteracy , M u lti- cu ltu ra l Society , R e lig iou s  P lu ra lism


